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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빛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추상화 선구자 유영국 20주기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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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국_Work(1967)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이글이글 강렬한 태양빛이 화면 전체를 집어삼킬 듯 하다. 밝은 빨강, 탁한 빨강, 진한 빨강 등 미묘하게

다른 빛깔들이 면과 면으로 이어져 아른거린다. 그 사이 푸른빛 삼각뿔이 중심을 잡아준다.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유영국(1916~2002)의 1967년 작품 'Work'(162×130㎝)는 석양 풍경을 추상으로

바꾸면서 본질에 바짝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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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본 작가의 장남 유진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이사장(72·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은 "마

치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며 "온누리가 빨간 가운데 저 푸른빛이 나 혹은 인간의 모

습같다"고 말했다.

유영국_Work(1969)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유영국_Work(1977). 작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석사 여행에서 발견한 사과나무 두 그루를 그린 그림. 일종의 부부 자화상같다.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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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국의 작고 20주년 기념 전시 'Colors of Yoo Youngkuk'이 국제갤러리 1~3관에서 8월 21일까지 펼

쳐진다. 회화 68점과 드로잉 21점, 작가의 사진 작품은 물론 가족사진 등 자료가 한꺼번에 출품됐다.

전시를 기획한 이용우 홍콩 중문대 문화역사학과 교수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작가

의 일생과 색채의 변주에 초점을 맞췄다"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초록과 군청, 보라, 검정

색이 올라오는 최절정기 대작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밝혔다.

유영국 20주기 기념전 국제갤러리 2관 설치전경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전시장 마지막(3관)에서 만나는 1969년작 'Work'(136×136㎝)는 프리즘같은 삼각형이 주인공처럼 앉아

있고 마치 여러 겹 액자로 감싼 듯 면이 분할됐는데 아주 교묘하게 빗겨간 면과 색이 이루는 미적인 조

화와 균형에 감탄하게 된다. 얇은 선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절제미가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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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국 20주기 기념전 국제갤러리 3관 설치전경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난 작가는 주변의 깊은 산과 바다 등 자연의 심상을 화폭에 담았다. 점, 선, 면, 

형, 색 등 기본 조형요소를 엄정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 본인만의 추상세계를 구축했다. 일본 유학때 전

위적 예술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귀국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배를 몰거나

양조장을 경영하며 틈틈이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유영국 20주기 기념전 국제갤러리 3관 설치전경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Page 5 of 6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김환기 등과 함께 참여한 후 48세 되던 1964년 모든 미술단체 활동을 중

단하고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해 서울 신문회관에서 열린 첫 개인전 도록의 표지작인

'Work'(136×194㎝)가 2관에서 마치 작가처럼 선·면 실험이 한창이던 작품들을 응시하듯 걸려 있다. 이

작품 이후 구상적 요소가 사라지고 기하학적 추상이 본격화됐다. 전시된 드로잉에서 산과 바다는 물론

기와 지붕도 연구한 흔적이 발견된다. 단청에서 볼 수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은 물론 전통적인 격

자 무늬 등 한국적 소재도 탐구했다.

추상회화 선구자 유영국 작가 1970년대 모습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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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리안 추상에 영감을 받았던 일본 유학시절 작품 사진은 형체에 집중해 색채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서 색채는 더욱더 풍성해졌다. "예순까지는 기초를 쌓겠다"고

선언했던 작가는 실제로 예순에야 처음 그림을 팔았다. 추상이 낯선 시대 땅에서 묵묵히 외길을 걸었다. 

1970년대 후반 심장박동기를 달고 생과 사를 오갔던 작가는 퇴원후 부석사 여행에서 발견한 사과나무

두 그루도 작은 추상으로 남겼다.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부 자화상으로 과묵한 로맨

티스트로서 작가의 면모가 엿보인다.

전시장 출입구 안쪽에 색채와 조형언어의 특징을 반영해 오렌지나 남색 페인트를 칠했고 관람객들이 자

연스럽게 작품세계로 들어가는 고리처럼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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